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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주진리 교회 

2009년 12월 25일 가슴에 큰 불이 세 번이상 왔다. 황금빛 나는 옷을 입으시고 참 멋있었습니다. 주님은 가로 2cm 지

휘봉을 들고 계셨다. 잠시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눈을 크게 뜨고 “와-” 너무 깊어 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이

해하기 힘들겠다고 깨달았습니다. 시커먼 굉장히 당황했습니다. 눈에는 세 마리 손에 길고 창을 눈앞에서 얼쩡거리고 

있었습니다.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벌써 와있는데 먼저 떠들 듯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. 

“야, 너 자꾸 씨부리고 다닐래?”

곧 경상도에서 비속어로

사탄을 말했습니다. 

“너 우리얘기 자꾸 하고 다니면 왜 자꾸 지옥 오는거야. 그렇게 아프면서 또 올래? 내가 너 때릴거다”

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기분나쁘게 했습니다. 직접 찾아와서 협박하는 건 처음이라. 곧 주님이 보이셨고 저의 오른손을 

잡으셨습니다. 지하 굴속을 빠르게 주님도 저도 동행했습니다. 평소 보다 더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는 그곳을 한참 전과 

다르게 고약한게 전해졌습니다. 구역질을 심하게 했고 제 육신도 똑같이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시간이 지나자 

손을 놓고 양어깨를 더욱 근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

“더 깊고 깊은 지옥에 와있다. 구역질이 심해질 수 있다. 잘 볼 수 있겠어?”

주님은 어깨를 꽉 잡으시고 실수없이 잘 봐야한다. 기억해야한다. 하나 보고 바로 기록하고 잘 보아라. 할 수 있겠지? 

그때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. 

“안다 잘 안다. 시간이 없다. 빠른 속도로 다닐 것이다. 사탄들이 너와 눈을 마주칠 것이다. 놀라지 마라. ”

구역질은 멈추었는데 오른 손으로 힘있게 만져주었습니다. 그순간 환상이 보였습니다. 

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 돌아다녔습니다. 사람들 몸에 666, 66, 6을 새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마치 인두로 지

져 놓은 것처럼 사이즈로 666, 66, 6자만 새겨져 있었습니다. 목에 왼쪽 가슴 위쪽에 명치 부분에도 있습니다. 숨이 가

빠왔습니다. 길을 가자고 잡아당기셨습니다. 해골의 형상도 있고 형상이 다 문드러져 있 대략 봐도 스프처럼 보글 보글 

끓고 있었습니다. 사탄이 그사람들 머리 사이즈만한 망치로 때렸습니다. 비통한 얼굴로 바닥에 

“자살한 자들이다. 꼭 전해라”

주님이 손을 꽉 잡으시며 다른 장소로 갔습니다. 이성타락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 불바다 위로 마치 붕

어빵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 살들이 형체를 못알아보게 붕어빵 기계처럼 생긴 기계들은 그 괴로움에 몸부림을 

쳤고 가로 세로 50cm 자살한 자였습니다. 또 어떤 남자는 피뭍은 줄을 매고 있었습니다. 목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. 발 

아래 가로 5cm 세로 위에서 아래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. 그 사람 역시도 자살해서 온 사람이었습ㅣ다. 온 몸을 찍

고 있었습니다. 여러명이 인간 바비큐가 되어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코로 역겨운  비명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

다. 정말 보고 싶지도 않고 더욱 오고 싶지도 않은 곳입니다. 사람의 팔이 들어가니 야채 팔짝 팔짝 뛰었습니다. 교회 

장의자에서 덜썩덜썩 거리고 있었습니다. 왼쪽 팔이 져려오고 있었습니다. 긴 호흡을 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. 

“나의 돈을 가져다 함부로 쓴 자들이다. ” 점점 잔인 

“포기하면 안돼 이사람들은 반복적인 고통의 고통을 받고 있다.”

주님 손을 놓치고 울고 있자. 뱀 얼굴을 한 사탄 두 마리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. 경악할 정도였습니다. 귀가 둘 정말 

고약한 냄새가 풍겼습니다. 두 마리는 머리 뒤통수를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. 입안 썩ㅇ도 순간 주님 손을 놓친 것을 발

견하자 눈의 초점이 가물 가물 격한 비명을 지르더나 두 마리 사탄이 사라졌습니다. 일으켜서 머리를 세게 꼭 누르셨고 

주님을ㅁ 씀 하셔야한다. 나ㅇ 가는 동안에도 군데 군데 진성 앞게 바닥에 쳐절하게 던지니까 머리와 몸이

“네가 이 고통을 알아 네가 이 고통을 알아? 아-악”

고개만 숙이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. 동물 뼈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. 바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. 이상한 소리가 나서 

멈추었습니다. 바닥을 자세히 보니 훤히 보였습니다. 동굴안에 또 동굴이 있는데 검은 쥐들이 사람들을 ㅇ뜯고 있었습

니다. 저 쉬들의 수ㅇ슨 숴 마리다. 수억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있다. 내가 준 생명인데 자기가 자기 몸을 귀히 여기고 

남녀가 공중에 떠서 그 자세를 취하자마자 남녀의 하체부분이 폭발했습니다. 박제 인간처럼 붙어 있었습니다. 맹수들이 

생명나무를 잘근 잘근 먹고 있었습니다. 이성으로 타락한 자들을 방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과 마주쳤

는데 사탄 얼굴이 닭모양처 
“조심해야한다.”



기계에 사람들 손가락이 잘라셨다. 주님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. 세상에서 살 때 죽을 때까지 하고 산 자들이다. 주님 

따라 또 길을 걸었습니다. 내려다 보았습니다. 공중에 떠있기도 하고 여자 과일 안으로 긴창 한꺼번에 

“저 여자는 이성관계를 즐기는 여자였다. 무책임하게 생명을 잉태하고 

“나도 고통스러웠어 니가 알아 니가 내 고통을 알아”

“그 삶의 지옥에서 구했어야지, 왜 그냥 보고 있었어”

그 여자 눈이 한쪽만 있었습니다. 허는 울통뭉풀 저 입안을 보아라. 형제들 때문이고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

여자가 끼어들어 또 말했습니다. 

“야, 예수 예수 당신은 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아. 

사랑하는 여인아

사랑한다고 말하지마 거짓말 ㄴ도 똑ㅎ같이ㅏㄷ. 

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

사랑하는 나의 여인아 나는 너희들 평 서럽게 울었습니다.  

“역시 너도 똑같이 넌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난 속았어 넌 또 거짓말을 했어.”

주님은 고개 숙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. 사탄이 여자 과일에 넣고서 휘휘 젓는 듯 했습니다. 그 앞에 멈추어 이

번에는 여러명의 여자들이 있었고 득실득실 잔뜩 있었습니다. 120kg이상 이성에 유혹이 많아 이성으로 빠지게 한 여인

들이다. 배의 너비 

주님은 또

“말로 유혹하지 않아도 눈으로 마음으로 유혹 한 것도 옳지 못하다. ”

지옥 안는 ㅈ

다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정말 멍하고 손을 잡고 말씀해주셨습니다. 잘 견디고 따라와 주었다. 잘 견뎌주니 기쁘고 

기쁘다 나는 네 곁에 있다는 걸 잊지마. 정말 너희들을 다 살리고 싶고 더 깨끗한 나의 신부들이 되어라. 다스려야 한

다. 보이지 않으셨습니다. 


